
세월호 이전으로 돌아갈 순 없다!

건설노동자가 앞장서자!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이 당연한 권리조차 연
간 산재사망자가 2,000명을 넘는 우리나라에
선 먼 나라 이야기이다. 건설 현장은 어떠한
가? 한국의 산업재해는 꾸준히 감소추세에 
있다고 한다. 건설산업 부분만 뺀다면 말이
다. 지난 5년간 전체 산업의 산재발생건수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지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오히려 꾸준히 늘고 있다.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 보상에서 제외되는 건설기계 노
동자들까지 포함하면 한 해 700명이 넘는 건
설노동자들이 일하다 죽는다고 하니 하루 2
명꼴이다. 

공동 투쟁의 위력을 보여주자

 건설노동자들은 생명과 안전을 전면에 내걸
고 7월 22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 
이번 파업에 임하는 건설노동자의 결기도 대
단하다. △건설노동조합은 건설기능인법 제정
과 산재사망 처벌 특별법 제정, △플랜트건설
노조는 노후설비 조기 교체, △건설기업노조
는 워크아웃 반대를 내걸고 공통 투쟁을 벌
인다. 건설산업연맹 사상 최초로 연맹 소속 
3개 노조가 모두 무기한 공동 파업을 결의하
고 있는 것이다. 



 건설업은 오히려 산재가 늘고 있다

건설기계를 비롯하여 건설분야의 다양한 분
과를 포괄하는 건설노조와 전국의 플랜트 산
업 현장 노동자를 조직하고 있는 플랜트건설
노조, 또 건설기업노조가 함께 파업을 벌이
면, 울산,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 화력발전소
와 제철소 등 주요 플랜트공사가 마비될 것
이고, 평창 동계올림픽 현장을 비롯한 전국의 
공사현장이 멈출 것이다. 
특히 플랜트 건설노조의 공동상경파업은 의
미가 크다. 플랜트건설노조는 2007년 단일노
조 출범 이후 전국 8개 지부를 포괄할 정도
로 성장하였다. 이번 공동상경파업은 단일노
조 출범 이후 최초로 중앙정부를 상대로 노
조로서 벌이는 투쟁이 된다. 건설노조, 건설
기업노조와 공동투쟁을 벌이는 이번 7.22 총
파업은 플랜트건설노조에 그 어느 때보다 절
실하며 또 효과적인 투쟁이 될 것이다. 지금 
건설플랜트노조의 4대 요구안 모두 강력한 
대정부 협상력을 갖추지 않고서는 쟁취하기 
힘든 사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총파업
은 노조의 단결을 강화해 이후 더 강력한 대
정부 투쟁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
기에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 모든 투쟁의 선봉에 타워크레인 
분과가 앞장 서 있다. 임금인상과 경량 타워
크레인 관련 규정 완비, 풍속(風速) 관련 안
전규제 강화 등을 요구로 내걸고 오늘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한다.  

결코 세월호 참사 이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건설노동자가 앞장서자

민주노총은 동맹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공공
운수노조·연맹이 공공부문 민영화를 막아 내
기 위해, 보건의료노조가 의료민영화를 저지
하기 위해 파업을 준비 중이다. 금속노조도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함께 동맹 
파업을 조직하면서 건설 노동자의 요구 역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너무나 중요한 사안임을 
전국적으로 알려낼 기회가 열렸다. 누구나 누
려야 할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앞두고 있는 민주노총, 그 민주
노총의 맨 앞자리에 서 있는 건설노동자들이 
자랑스럽다.
세월호 참사는 수익을 위해 안전을 무시해온 
기업, 이런 기업을 방치한 국가가 만들었다. 
건설현장도 세월호처럼 위태로운 상태다. 덤
프트럭보다 약한 강성을 가진 일반 화물차가 
불법 개조로 적재정량의 몇 배에 달하는 건
설 자재를 싣고 고속도로를 다니면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수 십 미터 상공에서
는 편법 개조된 무인타워크레인 수 백기가 
언제 사고가 날 지 모르는 채 돌아가고 있다. 
또 언제 발전소, 가스, 화학, 제철소에서 화
학물질이 누출되고 폭발할 지 알 수 없다.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노동자도, 시민도 위험하
다.
건설노동자 공동투쟁을 통해 건설노동자가 
적정한 임금을 받으면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안전하고 투명한 현장에
서 건물을 지을 때 시민의 안전도 보장될 수 
있다. 안전한 건설현장을 위해, 생명과 안전
을 먼저 생각하는 사회를 위해, 건설노동자가 
투쟁하자! 


